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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자에게 답하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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졸업 전 이사하면 합격해도 입학 취소

농어촌전형에 지원·합격하려면 고교 졸업일까지 농어촌에 거주

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 농어촌전형은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낙

후된 읍·면·도서·벽지 지역 학생을 위한 특별전형으로, 6년 또는 

12년 동안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. 이때 재학

기간과 거주기간은 연속된 연수만 인정하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

자격을 지켜야 합니다. 

만약 고등학교 졸업일 이전에 농어촌 이외의 지역으로 전학하거나 

주소지가 바뀌면 지원 자격 미달로 입학이 취소됩니다. 합격 통보

를 받고 수능을 치른 뒤라도, 고교 졸업 전에는 이사하지 않아야한

다는 말이죠. 

또 가족 상황이 특수하다면 미리 점검해둬야 합니다. 부모의 사망·

이혼 등으로 학생과 부모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. 이때 

대학은 양육권을 우선해 별도로 심사하는 편입니다. 서강대는 이

혼가정 수험생이 농어촌전형에 지원할 때 부모 중 친권·양육권을 

가진 사람의 주소지가 농어촌 지역인지 확인하고, 서류를 추가로 

요구합니다.

농어촌전형은 자격 요건이 중요하지만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 

종류, 서류 제출 시점 등이 제각각이라 각 대학의 모집 요강을 꼼

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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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가 농어촌전형으로 

원서를 낼 예정인데, 수능을 

보고 이사를 해야 하는 

상황입니다. 원서 접수 

이후에도 ‘농어촌 지역 

거주’를 유지하지 않으면 

불이익을 받나요? 

농어촌전형 지원 시 
수능 후 이사해도 
되나요?

농어촌전형, 부모만 이사해도 문제될까?   

농어촌전형은 수험생이 중·고 6년 또는 초·중·고 12년을 해당 지역에서 거주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. 이때 부모의 거주 

여부도 확인하는데, 전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. 6년을 거주해야 지원할 수 있는 전형에선 지원자와 부모가 모두 농어

촌에 거주해야 하므로,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졸업 전에 농어촌 외 지역으로 전출하면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. 반면, 12년 

거주를 요구하는 전형은 지원자 본인만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되므로 부모의 이사는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 행정 

구역 개편과 같이 본인이 이사하지 않았는데 주소지 성격이 바뀌는 경우, 해당 재학 기간에는 그 지역을 읍·면으로 인정

하기에 학생의 불이익은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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